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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북한의 대외무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두 가지를 선택한다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그리고 대중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무연탄이 될 것이다. 북한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중국이 북한경제에 있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한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항상 석탄(무연탄) 수출액이 언급된다

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관련 통계를 찾아보면 2010년 한국정부의 5⋅24 

대북제재조치 시행 이후 북한의 거래상대국은 중국 단 한 개의 국가라고 해도 사실상 무방하며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대외무역 의존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무연탄을 포함하는 광물자원 수출은 對중국 수출에 있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대외수출이 결국 “對중국 수출 = 광물자원 수출”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북한이 수출하는 광물자원은 그 개수가 제한적이고 그중에서도 몇몇 

특정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분석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감안하면 북한의 광물자원들을 수출패턴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의미 있다고 본다. 예컨대 북한의 주력 수출자원,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 자원의 수출경로와 지역 등의 요소를 토대로 광물자원을 구분해보면 북한이 

지금까지 어느 자원 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였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어떠한 수출패턴을 

보일 것인지 간접적으로 예측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광물자원의 이러한 활용가능 범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對중국 광물자원 수출유형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은 아직까지 많이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북한의 대외무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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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가용한 통계가 부족한 다른 분야와 달리 북한의 거래 상대국의 

무역통계를 통해 집적할 수 있는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1)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경제 연구자들의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 예를 들어 전반적인 북한 무역통계 자체에 

대해 분석한 이석 외(2010), 북한의 무역구조를 분석한 고일동 외(2008)를 주요 연구로 

들 수 있다. 5⋅24 대북제재조치 이후의 연구로는 북한 대외경제에 있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이석(2013), 이석 편(2013), 최장호 외

(2015) 등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도 대부분 큰 틀에서 북한의 대외무역 혹은 북중무역의 특징을 분석하

여 미시적인 부분은 크게 다루지 않는다. 즉, 북한의 대외수출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광물자원을 다루기는 하지만 수출 유형을 집중적으로 분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자원개발팀(2016)과 같이 광물자원 수출입에 대한 통계를 정리한 

보고서나 ‘북한지하자원넷’과 같은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도 있기는 

하나 이들 또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세부적인 품목을 연구한 자료로는 

북한의 對중국 광물자원 수출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무연탄을 중심으로 분석한 

Lee(2015)의 연구가 있지만, 이 연구는 무연탄 외 다른 광물자원의 수출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전체적인 對중국 광물자원 수출을 분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중국 해관 통계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 품목별로 월별 

및 중국 성별 수출입 자료까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물자원에 대한 매우 상세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전반적인 광물자원 수출에 대한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며, 각 광물자원의 

품목별 수출유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특징을 분석하여 광물자원의 수출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면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수출품목인 광물자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거래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본고의 목적은 최근 북한의 대외수출, 특히 對중국 수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광물자원

을 수출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무역협회의 중국 해관통계 데이터베

이스를 이용하여 가용한 1998~2016년 동안의 북한의 對중국 월별 광물자원 수출을 품목별로 

유형과 특징을 분석한다. 둘째,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수출유형의 틀을 개발하여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각 광물자원을 유형별로 분류한다.

제2장에서는 가용한 무역통계를 이용해 5⋅24 대북제재조치 시행 이후를 중심으로 최근 

북한 광물자원의 전반적인 수출 추세를 설명하고, 제3장에서는 품목별 광물자원의 수출패턴을 

� 1) 북한무역 관련 거울통계의 가용성 및 특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석(2007)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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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광물자원을 유형별로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

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한다.

Ⅱ. 북한 광물자원 수출의 전반적인 추세 

1. 데이터

북한경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 하나를 뽑자면 역시 믿을 만한 데이터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도 드물며, 설사 발표하더라도 

그 신뢰성에 대한 의구심을 풀기 쉽지 않다. 다만, 무역의 경우 북한의 거래 상대국이 발표하는 

세관 통계가 존재하며, 또한 UN, IMF,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KITA) 등이 각 세관 통계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거울통계로 활용하여 

북한 무역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물론 각 기관이 발표하는 북한 무역에 대한 거울통계는 

거래 상대국, 규모 등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일치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2)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무역협회의 중국 해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 이는 IMF 

DOTS의 경우 품목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며, KOTRA 자료의 경우 품목별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HS 2자리라는 광범위한 기준으로만 제공되기 때문에 개별 품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UN Comtrade의 경우 세세한 HS 6자리까지의 품목별 

자료를 찾을 수 있지만 연도별 데이터만 제공하고 월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더 세밀한 

시계열 분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3) 반면에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무역자료의 경우 

월별 자료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주요 국가 세관의 데이터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의 對북한 무역자료는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북한의 

대외무역을 독점하는 국가로 봐도 무방하며,4) 중국 무역통계의 경우 HS 8자리의 세세한 

품목별 자료를 월별뿐만 아니라 성별 자료로도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별 분석이 가능한 큰 

장점이 있다. 다만, 한국무역협회 자료로는 얻을 수 없는 북한의 對 전 세계 통계의 경우 

� 2) 북한 무역 관련 거울통계와 각 기관 데이터의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일동 외(2008)를 참고하라.
� 3) UN Comtrade에서도 월별 무역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아 데이터에 공백이 많기 때문에 분석에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 4)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하면 북한의 2015년 중국과의 무역 비중은 85.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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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 그리고 중국 해관의 월별 무역데이터에는 2009년 

8~11월 북한과의 무역통계가 누락되어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래서 본고는 누락된 

4개월의 시계열데이터를 연결시키기 위해 같은 기간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통계로 추정되는 

중국의 對 ‘기타 아시아’ 무역통계로 대체했다.5) 

2. 북한 광물자원 수출 추세

북한의 대외수출은 여러 수출 강국에 비해 규모면에서 상당히 미미하고, 또 단번에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원동력이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1998년부터 2015년까지 18년간 HS 6단위 기준으로 4,298개의 품목을 181개국에 

약 344억달러어치 수출해 왔다.6) 특히 1998년에 10억달러에 불과했던 북한의 수출액은 

2013년에는 36억달러까지 3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5년에도 약 29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18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어 그 증가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7)

지난 18년간의 북한 수출을 품목별로 나누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광물자원8)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으며, 북한 수출의 증가 추세는 상당 부분 광물자원 수출에 기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에 나와 있듯이 지난 18년 동안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은 119억달러로 

무려 전체 수출의 34.5%를 차지했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은 초창기(1998~2000년)에는 

목재류, 2000년대 초반에는 수산물이었지만, 광물자원의 수출 비중은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증가하여 광물자원은 북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출품목이 된 것이다(그림 1 참조). 

특히 1998년에는 4.4%를 기록한 것에 비해 2013년에는 그 비중이 무려 북한 전체 수출의 

절반이 넘는 56.5%에 다다랐을 정도이다(2015년 46.1%). 금액 기준으로도 북한의 非 광물자원 

수출액은 1998년 약 9억달러에서 2015년 약 16억달러로 7억여달러 증가한 데 비해 광물자원 

수출액의 경우 2015년에 1998년에 비해 약 13억달러 증가하며, 북한 대외수출 상승세의 

상당 부분을 이끌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북한 수출을 논하는 데 있어 광물자원을 

빼놓고서는 이야기가 어려운 것이다.

� 5)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진욱(2015)을 참고하라.
� 6) 남북교역은 제외한 수치이며, 자료는 UN Comtrade(http://comtrade.un.org, 검색일: 2016. 7. 11)를 참고하였다.
� 7) 이 수치는 UN Comtrade 제공 자료로 계산하였다. 거울통계로 집계하는 북한 무역통계의 특성상 북한의 수출액은 자료별(KOTRA, UN 

Comtrade, IMF DOTS)로 수치가 조금씩 상이한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일동 외(2008)를 참고하라.
� 8) 여기서 ‘광물자원’은 HS Code 상의 25류(토석류, 소금), 26류(광, 슬랙, 회), 27류(광물성 연료, 에너지)의 합인 5부(광물성 생산품)로 전제 

(‘광물자원’의 정의는 북한지하자원넷[검색일: 2016. 7. 4]에서 발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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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북한의�전체�수출액과�광물자원�수출액의�비중(1998~2015년)

   주: 1) *각종 군소⋅군도 국가 등을 모두 포함한 숫자임.

      2) (  ) 안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금액 및 상품 수를 의미함.

 자료: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 검색일: 2016. 7. 11.

[그림� 1]� 북한의�광물자원과�⾮광물자원�수출�추이(1998~2015년)

자료: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 검색일: 2016. 7. 11.

<표 1>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광물자원 수출금액의 큰 비중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수출하는 광물자원의 품목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HS 6단위 기준으로 

북한은 18년간 4,298개의 다른 품목을 전 세계에 수출해 왔는데, 이 중 광물자원의 품목 

수는 129개로 전체 수출품목 수의 3.0%이다. 상품 수는 129개에 불과하지만, 수출상대국 

181개국 중 113개국에 수출되어 온 것을 미루어 볼 때 북한의 주력 수출상품이 광물자원인 

것을 손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광물자원 수출은 북한에 있어 오랜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수익창출원(cash cow)이 

총�수출(A) 광물자원�수출(B) (B)� /� (A)

금액
344억달러

(191억달러)

119억달러

(105억달러)

34.5%

(54.7%)

상품�수

(HS� 6단위)

4,298개

(1,619개)

129개

(88개)

3.0%

(5.4%)

국가�수* 181개국 113개국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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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왔으며 그 비중이 나날이 높아져 왔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북한이 

지난 18년간 광물자원을 수출한 113개국의 국가별 비중을 살펴보면, 북한 광물자원의 대부분의 

행선지는 사실상 단 한 개 국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놀랍지 않게도 그 국가는 바로 중국이다. 

2002년까지는 중국의 비중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9) 2003년 처음 절반 이상(60.9%)의 

점유율을 차지한 데 이어 그 이후부터는 질적⋅양적으로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표 

1>에 나오듯이 지난 18년간 북한의 전체 광물자원 수출 119억달러 중 對중국 수출액은 

무려 105억달러로 그 비중이 무려 88.2%나 된다. 게다가 북한의 對중국 수출 중 광물자원의 

비중은 54.7%로 북한의 對 전 세계 수출 중 광물자원 수출 비중 34.5%(중국을 제외할 

경우 9.2%)보다 높기 때문에 북한의 對중국 수출에서 광물자원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더욱 

더 돋보인다.

그런데 <표 2>의 북한 광물자원과 전체 수출의 증가율을 보면 그 증폭이 매우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2004~08년 그리고 2010~11년까지의 증가 폭이 눈에 띄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후자는 5⋅24 대북제재조치로 인한 수출 

대체 요인으로 설명 가능하다.

먼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광물자원 수출액 상승은 북한이 광물자원 가격 상승요인에 

편승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즈음부터 중국은 연평균 10% 내외의 빠른 성장을 

지속하여 자국의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양의 자원을 수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했다. 소위 ‘자원 블랙홀’로 불릴 정도로 

많은 양의 원자재를 수입한 중국이 국제 원자재붐(commodity boom)을 일으켰는데, [그림 

2]에서 나타나듯 국제 금속 및 광물 가격 인덱스(Metals and Minerals Index, 2010년=100)와 

중국의 광물자원 수입액의 2008년까지의 엄청난 상승세가 그 궤를 같이 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북한은 2004년부터 상승하는 광물가격에 편승하여 덕을 봤다고 해석할 수 

있다. 광물자원의 전체 수출 대비 비중만 보더라도 2004년 19.4%에서 2008년에는 절반 

이상인 58.3%를 기록했다.

2009년의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제경기가 침체되어 [그림 2]에도 나타나듯 자원가

격이 하락한데다가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전력 부족으로 인해 북한 대외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 적이 있어10) 북한의 對중국 전체 수출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물자원 수출은 주춤했다.

� 9) 2002년까지는 중국 외에도 일본, 태국, 브라질 등의 비중이 상당한 수준이었다. 2003년 이후에도 북한의 중국 외 국가를 대상으로 한 광물자원
수출은 계속 이루어져 왔지만, 중국의 북한산 광물자원 수입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증가해서 비중 면에서 미미한 수준이 되었다. 

10) 연합뉴스 (2011.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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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북한의�연도별�對중국�광물자원�수출�추이,� 1998~2015년

          (단위: 천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검색일: 2016. 7. 24.

[그림� 2]� 중국의�전체�광물자원�수입과�국제�금속�및�광물�가격�인덱스�추이(1998~2015년)

자료: UN Comtrade, http://comtrade.un.org, 검색일: 2016. 7. 11; Global Economic Monitor (GEM) Commodities, http:// 

databank.worldbank.org/data, 검색일: 2016. 8. 27.

연�도
광물자원 북한의�對중국�전체�수출 광물자원의�전체�

수출�대비�비중

(A)/(B)수출액(A) 증가율 분산 수출액(B) 증가율 분산

1998 7,729 -

68.0

51,089 -

86.1

15.1

1999 4,918 -36.4 41,722 -18.3 11.8

2000 6,132 24.7 37,214 -10.8 16.5

2001 11,051 80.2 166,797 348.2 6.6

2002 21,365 93.3 270,863 62.4 7.9

2003 32,926 54.1 395,547 46.0 8.3

2004 112,964 243.1 582,193 47.2 19.4

2005 205,816 82.2 496,511 -14.7 41.5

2006 225,006 9.3 467,718 -5.8 48.1

2007 341,519 51.8 581,521 24.3 58.7

2008 439,542 28.7 754,046 29.7 58.3

2009 427,701 -2.7 957,755 27.0 44.7

2010 678,832 58.7 1,187,862 24.0 57.1

2011 1,604,735 136.4 2,464,186 107.4 65.1

2012 1,600,631 -0.3 2,484,699 0.8 64.4

2013 1,841,847 15.1 2,911,544 17.2 63.3

2014 1,527,182 -17.1 2,841,476 -2.4 53.7

2015 1,302,476 -14.7 2,483,944 -12.6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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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010년 5월 24일 한국정부가 5⋅24 대북제재조치를 시행하면서 북한은 중국으로의 

수출을 전략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증가세의 중심에 광물자원 수출이 있었다. 

<표 3>에 나타나듯 2010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광산물 수출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그 폭발적인 상승세를 대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2011년에는 

광물자원 수출액이 무려 16억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때부터 2016년 상반기 현재까지도 광물자

원이 북한의 對중국 수출을 이끌고 있다. 즉, 현재 보이는 북한의 對중국 광물자원의 수출패턴은 

5⋅24 대북제재조치 이후 본격적으로 형태를 갖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對중국 광물자원 수출은 추세적으로 지난 18년 간 엄청나게 증가하여 

북한의 가장 중요한 외화수급 방법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그 증가세의 내면에는 국제 

원자재붐과 5⋅24 대북제재조치11)라는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전자의 경우 결론적으

로 북한에게 운이 좋게 작용했거나 혹은 북한 당국이 현명하게 활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후자의 경우 사실상 다른 옵션이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의 수출을 전략적으로 늘렸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광물자원 수출의 추세 및 형태를 분석할 때는 수출액이 요동치게 

만든 요인들을 필수적으로 감안해야 할 것이다.

<표� 3>� 2010년� 5⋅24�대북제재조치�전후�북한의�對중국�광물자원�수출�추이
          (단위: 천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검색일: 2016. 7. 24.

11) 다른 주요 외부 요인으로 2006년 일본정부가 단행한 전면적 대북제재 조치가 있다. 당시 북한의 대외무역 주요 상대국은 한국, 일본, 중국이었는
데, 일본이 전면적 대북제재 조치를 단행함으로 인해 북일무역은 2006년 10월 이후 완전히 끊겼다. 그러나 고일동 외(2008, pp.236~239)의 
분석에 의하면 북한의 대일 수출 인과적 영향력은 대한국 수출에만 발견되고 대중 수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
에 <표 3>이 보여주듯 2006년 전후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수출액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11년 수출액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1월 13,633 -42.8 1월 67,134 392.4

2월 12,122 -50.2 2월 48,377 299.1

3월 21,559 -37.2 3월 109,011 405.6

4월 32,284 -25.2 4월 145,493 350.7

5월 41,678 -3.4 5월 152,965 267.0

6월 57,333 3.0 6월 157,984 175.6

7월 84,446 49.4 7월 170,031 101.3

8월 99,915 88.9 8월 152,358 52.5

9월 77,228 126.6 9월 182,304 136.1

10월 74,011 334.3 10월 143,264 93.6

11월 82,203 289.3 11월 140,460 70.9

12월 82,421 281.3 12월 135,354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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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의 광물자원 주요 품목 수출패턴 분석

비록 큰 틀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요인과 대북제재조치로 인한 중국으로의 수출 대체효과가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개별 광물자원 품목이 받는 영향은 각각 다르다. 

즉,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은 품목별로 각자 고유의 패턴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수출패턴의 변화를 단순명료하게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패턴을 

유형화시키기 위해 점유율과 시장환경 요소를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여기서 북한의 

수출액은 북한 자체의 공급, 중국의 전체 수입액은 중국시장의 수요, 경쟁국의 경우에는 

시장환경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한다. 

먼저 1998년 이후 2016년 상반기까지의 북한의 전체적인 주요 광물자원 수출 정보는 <표 

4>와 같다. 북한의 수출액,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수입하는 금액, 경쟁국 유무, 북한 점유율, 

거래빈도 등의 측면에서 광물자원은 각기 다른 모습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단, <표 4>는 

 

<표� 4>�북한의�주요�광물자원�수출�요약(1998년� 1월~2016년� 6월)�

(단위: 천달러)

품목

점유율 시장환경 북중

거래빈도

(총�222개월)
누적�수출액

(월평균)

중국�전체�수입액

(월평균)

주요�경쟁국

(비중)

북한�

순위

무연탄

(HS� 270111)

7,635,967

(35,682)

23,128,827

(104,184)

베트남(46%),� 호주(11%),�

러시아(11%)

2

(33.0%)
214개월

철광석

(HS� 260111)

1,909,253

(9,135)

735,664,621

(3,313,805)

호주(48%),� 브라질(22%),�

인도(10%)

18

(0.3%)
209개월

납광

(HS� 260700)

313,748

(1,413)

23,147,303

(104,267,129)

페루(24%),� 미국(15%),�

호주(13%)

15

(1.4%)
222개월

마그네시아

(HS� 251990)

200,672

(1,658)

564,080

(2,541)

일본(38%),� 이스라엘(8%),�

미국(7%)

2

(35.6%)
121개월

금광

(HS� 261690)

184,834

(844)

7,094,420

(31,957)

탄자니아(21%),�

호주(20%),� 미국(11%)

11

(2.6%)
219개월

아연광

(HS� 260800)

166,462

(764)

16,730,614

(75,363)

호주(37%),� 페루(22%),�

몽골(5%)

15

(1.0%)
218개월

구리광

(HS� 260300)

126,527

(594)

159,364,738

(717,859)

칠레(29%),� 페루(18%),�

호주(10%)

41

(0.1%)
213개월

몰리브덴광

(HS� 261390)

63,901

(376)

2,190,337

(9,911)

페루(24%),� 칠레(22%),�

몽골(19%)

7

(2.9%)
170개월

은광

(HS� 261610)

56,447

(281)

3,742,572

(18,436)

페루(39%),� 멕시코(21%),�

볼리비아(12%)

9

(1.5%)
201개월

천연흑연

(HS� 250410)

50,661

(352)

203,304

(916)

일본(50%),� 독일(5%),�

한국(5%)

2

(24.9%)
14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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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의 중국 전 지역에 걸친 수출 누적액을 보여주기 때문에 세부적인 

요소를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무연탄의 경우 북한산 무연탄 수출 점유율이 

중국 수입시장에서 베트남에 이은 2위라고 나온다. 그런데 최근 3년만 보면 북한의 무연탄 

수출액이 압도적으로 베트남의 무연탄 수출액을 능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적 변화가 <표 

4>에서는 나오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북한산 천연흑연은 중국 수입시장 내에서 일본에 

이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두 지역의 품목은 엄밀히 보면 경쟁품목이 아닌 것이, 

북한산 천연흑연은 대부분 랴오닝성으로만 수출되는데 랴오닝성은 일본산 천연흑연을 거의 

수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엄청나게 시장이 큰 만큼 이러한 중국 내 지역별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소절에서는 시계열적인 요소와 지역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요 광물자원의 수출 점유율과 시장환경의 변화패턴을 분석하도록 한다.

1. 북한 수출에 있어서의 비중

먼저 북한 광물자원 수출의 패턴을 분석하는 데 있어 그 광물자원의 북한 수출에 있어서의 

비중이 중요한 이유는 비중의 수준이 곧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수준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의 對중국 수출의 상당 부분은 광물자원 수출이다. <표 2>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04~05년을 기점으로 광물자원 

수출은 급격히 증가하여 북한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6년 

일본의 전면적 제재조치와 한국의 2010년 5⋅24 대북제재조치 이후 무역 상대국이 중국만 

남게 된 2011년부터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2011년 

65.1%의 비중으로 정점을 찍은 후 조금씩 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2015년에도 

광물자원 수출은 52.4%로 절반 이상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품목마다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나 대북제재로 인한 대체효과의 영향을 다르게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먼저 각 품목의 북한 수출에 있어서의 비중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5>는 북한이 1998년부터 중국에 수출해 온 광물자원 중 누적 수출액 상위 

10개 품목의 북한수출 점유율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수출 점유율 상위 10개 품목인 만큼 

모든 품목이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북한에 있어 수출 효자품목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흥미롭게도 각기 다른 추세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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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광물자원�누적�수출액�상위�10개�품목의�북한의�對중국�수출�점유율(1998~2016년�상반기)

(단위: %)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 데이터베이스, http://www.kita.net, 검색일: 2016. 8. 15. 

먼저 무연탄의 경우 가격 상승 및 제재로 인한 대체효과가 확실하게 보인다. 2003년까지 

북한 전체 수출액의 4%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2004년부터 수출액이 

늘기 시작해, 2005년에는 20%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그 이후 5⋅24 대북제재조치로 인해 

외화수급에 차질이 생긴 북한 당국이 광물자원 수출을 대폭 늘리기 시작한 2010년 하반기부터 

무연탄의 북한 수출 비중은 더더욱 증가하는데, 그 이후 북한 전체 수출의 무려 44%를 담당하며 

북한의 대외수출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존재로 등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연탄과 비슷한 추세를 보인 광물자원으로 납광을 들 수 있다. 물론 납광 수출액은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동안 누적 수출액이 무연탄 누적 수출액에 비하면 1/24 수준에 

그칠 정도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무연탄 수출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 

중반에 수출단가 상승으로 인한 북한 수출 점유율 증가, 그리고 2010년 제재 상황 이후 

무연탄 철광석 납광 마그네시아 금광 아연광 구리광 몰리브덴광 은광 천연흑연

1998 0.7 2.7 0.9 - 5.5 0.5 1.1 0.1 0.4 0.1

1999 0.4 1.1 1.0 - 2.5 0.3 0.6 0.0 0.1 0.1

2000 0.2 1.4 1.9 - 1.3 0.4 0.4 0.3 0.1 0.0

2001 1.0 0.7 0.6 - 0.4 1.0 0.1 0.1 0.1 -

2002 2.7 1.3 0.3 0.4 0.9 0.2 0.1 0.1 0.1 -

2003 3.9 1.7 0.6 0.1 0.6 0.2 0.2 0.1 0.2 0.0

2004 8.4 7.5 0.3 0.1 0.6 0.8 0.2 0.2 0.3 0.0

2005 21.8 13.0 0.3 - 0.6 1.9 0.3 0.9 0.9 0.2

2006 20.6 16.3 1.1 0.3 1.3 3.3 0.2 1.1 1.0 0.4

2007 28.0 13.5 1.7 0.6 1.7 8.2 0.2 1.1 1.2 0.5

2008 26.7 22.7 1.5 1.6 0.4 0.9 0.8 1.2 0.2 0.6

2009 32.7 12.0 2.0 2.4 0.9 0.8 1.0 0.5 0.2 1.1

2010 32.5 16.0 1.2 1.8 0.9 0.6 1.1 0.5 0.3 0.5

2011 45.7 12.9 1.0 1.2 0.7 0.2 1.0 0.2 0.1 0.6

2012 47.9 9.8 1.4 1.0 1.1 0.3 0.7 0.3 0.2 0.1

2013 47.2 10.1 2.0 0.8 0.8 0.2 0.3 0.2 0.2 0.1

2014 39.8 7.7 2.0 0.9 0.9 0.2 0.5 0.2 0.2 0.1

2015 42.1 2.8 2.0 1.0 1.3 0.8 0.6 0.2 0.3 0.2

2016

상반기
43.4 3.2 2.1 1.0 0.5 2.0 0.7 0.1 0.5 0.1

5⋅24�
조치�이후

44.0 8.7 1.7 1.0 0.9 0.5 0.7 0.2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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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수급용 수출액 증가가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게다가 1998년 이후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중국으로 수출된 기록이 있을 정도로 꾸준한 수출품목이기도 하다.12)

무연탄이나 납광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추세를 보인 광물자원으로는 철광석을 들 

수 있다. 먼저 철광석도 무연탄과 마찬가지로 2003년까지의 비중은 크지 않았으나, 2004년부터 

수출단가 상승과 함께 북한 수출에서의 비중 또한 함께 증가했다. 그리고 비록 북한 수출에서의 

비중이 하락하기는 했으나,13) 5⋅24 대북제재조치 이후 수출액이 많이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철광석의 경우 무연탄과 달리 2011년을 정점으로 비중과 수출액이 모두 줄어드는데, 

이는 국제 철광석 가격이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015년에는 북한 

전체 수출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7천만달러만을 수출하며 200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출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광물자원 중에서는 철광석은 무연탄 다음으로 많이 

수출되는 광물자원임은 분명하나 다른 품목까지 포함시킨다면 이제는 북한 수출 비중에 

있어 의류에 밀리는 품목이 되었다. 

아연광 수출의 경우에는 2004년 이후 수출가격 상승에 편승해 점유율을 2007년 최대 

8.2%까지 올렸으나 이후에는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몰리브덴광 또한 

아연광 수출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이들 품목의 경우 2010년에 비해 2011년에 오히려 

수출액이 각각 34.9%와 30.2% 감소하기까지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 수출 점유율을 보면 무연탄이 워낙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품목들의 북한 수출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 분석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거의 모든 품목이 2000년대 중후반에 원자재 가격 상승요인에 편승해 

점유율을 잠식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제재로 인한 대체수출 효과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탄, 철광석, 납광 등의 품목의 

경우 제재 국면 이후 바로 수출액이 상당수 늘었지만 아연광, 은광, 몰리브덴광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수출액이 제재 이전보다 전체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후반 원자재 가격 상승요인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광물자원이 해당되기 때문에 

수출유형을 분류하기 쉽지 않지만, 제재로 인한 대체수출 효과의 경우 품목별로 영향을 다르게 

받았기 때문에 분류가 가능하다. 또한 2010년 하반기부터 현재의 북한 광물자원 수출의 틀이 

잡혔음을 감안한다면 5⋅24 대북제재조치 시기를 분류기점으로 설정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

12) 무연탄과 철광석마저도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수출이 기록되지 않은 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납광은 분석품목 중 유일하게 매달 수출이 
기록된 품목이다.

13) 이는 철광석 수출이 부진했다기보다는 무연탄 수출액이 2010년 3.9억달러에서 2011년 11.3억달러로 약 2.9배 상승한 반면, 철광석의 경우 
2010년 1.9억달러에서 2011년 3.2억달러로 약 1.7배 상승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무연탄 수출액의 1년 사이 엄청난 증가로 인해 
거의 모든 품목의 북한 수출 점유율이 2011년에 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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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리 및 지역별 요소

기본적으로 무역은 서로 가까울수록 증진되기 마련이다. 특히 운송에 어려움이 있는 광물자

원 수출의 경우에는 거리가 더더욱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본다. 중국의 동북3성(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중 랴오닝성, 지린성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은 자연스럽게 육로로 

손쉽게 오갈 수 있는 이 지역과의 거래가 많다. 그리고 서해 건너 근접한 위치에 있는 산둥성, 

허베이성, 장쑤성 또한 북한과의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다.14) 2015년의 경우 북한 전체 수출의 

약 97.7%가 이 5개성(랴오닝성 42.8%, 산둥성 21.8%, 지린성 16.4%, 허베이성 9.2%, 장쑤성 

7.6%)으로 향했을 정도다. 반대로 시장규모 자체가 타 지역에 비해 소규모이고 북한으로부터 

지리적 거리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티벳자치구, 닝샤후이족자치구나 칭하이성 같은 경우에

는 북한과의 거래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15)

<표 6>이 보여주듯 대부분의 북한산 광물자원 또한 북한이 주로 수출하는 5개성이 행선지이

며, 심지어 무연탄과 철광석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광물자원이 3개 지역 이상으로 수출되는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 게다가 타 지역으로 수출이 되더라도 그 비중이 높지 않아 사실상 

대부분의 북한산 주요 광물자원의 행선지는 1~2개성(주로 랴오닝성과 지린성)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제재로 인한 대체효과로 

인한 수출액 증가와 무관하게 수출지역 숫자 변동은 크게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납광, 구리광, 몰리브덴광, 천연흑연 등은 시간이 흐르며 수출액이 상당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원래 이루어지고 있던 지역에만 지속적으로 수출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新시장 개척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지리적 

요인은 특히 경쟁국의 유무와도 연관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같은 무연탄일지라도 북한과 

근접한 동북3성의 경우에는 북한산 무연탄을 수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먼 베트남이나 호주산 

무연탄을 수입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일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중국 남부에 위치한 푸젠성이나 

광둥성의 경우 북한산 무연탄보다는 베트남산 무연탄을 수입하는 것이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특히 광물자원과 같이 운송이 쉽지 않은 품목의 경우 이러한 지리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입장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점은 각 광물자원의 

14) 성별 북중무역의 자세한 특징에 대해서는 이석 편(2013)을 참고하라.
15) 북한과 가장 활발하게 거래를 하는 랴오닝성의 경우 2015년 무역액이 25억달러에 달했는데, 북한과 가장 거래가 없었던 닝샤후이족자치구의 경

우 2015년 무역액이 불과 5,773달러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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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북한�광물자원�수출�상위� 10개�품목의�중국�내�행선지�숫자(1998~2016년�상반기)

   주: (  ) 안은 주요 5개성 이외의 성 행선지 숫자를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 데이터베이스, http://www.kita.net, 검색일: 2016. 8. 15.

주요 행선지에서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점이다. 일례로 성별 무역 통계를 찾아보면 

북한은 일본과 함께 중국 마그네시아 수입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16) 서로 각각 다른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북한의 경우 마그네시아를 대부분 랴오닝성으로 

수출한 반면에, 일본의 경우 상하이, 톈진, 광둥성 등에 수출하여 행선지가 북한과 다르다. 

납광의 경우에도 북한의 중국 전체 수입시장 점유율이 4%를 넘긴 해가 없을 정도로 북한산 

납광에 대한 의존도가 낮으나, 북한의 납광 주 수출지인 랴오닝성의 통계만 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랴오닝성의 납광 주요 수입국 2, 3위가 계속 뒤바뀌는 와중에도 북한산 납광 수입량이 

계속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연광, 몰리브덴광 등의 광물자원에도 

비슷하게 해당되는 사항이다.

그런데 무연탄의 경우 더 다양한 지역에 수출되는 품목이다 보니 변화가 상대적으로 다채롭

다. 랴오닝성과 지린성이 주 수출지역인 다른 광물자원과 달리 무연탄은 2000년대 초반부터 

16) 2015년 중국에 마그네시아를 일본은 2,795만달러, 북한은 2,529만달러를 수출하여 수입시장 점유율 1, 2위를 기록했다.  

무연탄 철광석 납광 마그네시아 금광 아연광 구리광 몰리브덴광 은광 천연흑연

1998 3(1) 4(2) 3(0) - 6(2) 3(0) 3(0) 1(0) 3(0) 2(0)

1999 2(0) 4(2) 3(0) - 5(2) 2(0) 1(0) - 1(0) 1(0)

2000 2(1) 3(1) 3(0) - 5(1) 2(0) 1(0) 1(0) 2(0) 1(0)

2001 2(0) 4(2) 3(0) - 4(1) 4(1) 1(0) 2(0) 3(0) -

2002 5(2) 6(3) 3(0) 1(1) 3(0) 2(1) 2(0) 2(0) 2(0) -

2003 8(4) 6(2) 2(0) 1(1) 3(0) 2(0) 2(0) 2(0) 2(0) 1(0)

2004 10(5) 7(2) 2(0) 1(1) 3(0) 3(1) 2(0) 2(0) 3(0) 1(0)

2005 11(6) 8(3) 2(0) - 2(0) 3(1) 2(0) 2(1) 3(0) 2(0)

2006 11(6) 6(1) 3(0) 2(1) 3(0) 6(2) 2(0) 2(0) 3(0) 1(0)

2007 13(8) 7(2) 2(0) 3(1) 4(1) 10(5) 1(0) 2(0) 6(2) 1(0)

2008 9(4) 8(3) 3(0) 3(1) 3(0) 5(2) 1(0) 2(0) 3(0) 1(0)

2009 11(6) 7(2) 3(1) 2(0) 4(0) 2(0) 3(2) 2(0) 3(0) 1(0)

2010 8(3) 6(1) 5(1) 2(0) 5(2) 6(1) 1(0) 2(0) 3(0) 3(0)

2011 9(4) 8(3) 4(0) 4(1) 5(1) 3(0) 2(0) 2(0) 3(0) 1(0)

2012 10(5) 9(4) 2(0) 5(1) 5(0) 2(0) 1(0) 2(0) 2(0) 1(0)

2013 11(6) 10(5) 3(0) 5(2) 4(0) 2(0) 2(0) 2(0) 2(0) 2(0)

2014 10(5) 8(3) 3(0) 4(1) 5(1) 3(0) 1(0) 2(0) 2(0) 1(0)

2015 10(6) 7(2) 2(0) 3(1) 4(0) 3(0) 1(0) 1(0) 2(0) 3(1)

2016

상반기
9(5) 5(0) 2(0) 3(1) 2(0) 6(2) 1(0) 1(0)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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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이나 장쑤성 등지로 더 많은 수출이 이루어졌으며, 2000년대 후반부터는 허베이성으로

의 수출이 대폭 늘어났다. 그리하여 무연탄은 철광석과 함께 북한산 광물자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주요 5개성 모두에서 꾸준히 수요가 있는 품목이다. 

3.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비중

광물자원 수출패턴을 분석함에 있어 세 번째로 고려할 요소는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비중이다. 

현재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국이 된 만큼 중국시장을 차지하려는 세계 각국의 경쟁도 

치열해 졌다. 당연한 얘기지만 중국시장을 독점하는 것과 수많은 대체국과 경쟁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날 것이다. 사실 중국의 대외무역에 있어, 심지어 광물자원 수입에 있어서도 품목별이 아닌 

전체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비중은 크지 않다.17) 북한은 산유국이 아니며, 지하자원이 풍족하기는 

하나 호주나 남미, 아프리카 등지의 여러 자원부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편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목별로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경쟁국과 점유율 추이를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품목인 무연탄의 경우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본격적으로 수출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2010년 6월 이후부터

는 41.8%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사실상 중국 무연탄 수입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을 <표 7>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북한의 對중국 무연탄 수출 경쟁국이던 베트남이 

자국의 무연탄 수요를 맞추기 위해 무연탄 순 수입국으로 전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주요 5개성의 점유율만 따지면 애초에 그 지역 수입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반대로 채굴되는 지역이 세계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국이 상대적으로 적은 무연탄과는 

달리 철광석의 경우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중금속이기 때문에 경쟁국이  많다. 

그래서 철광석 수출의 경우 북한 기준으로는 지속적으로 상당히 많은 수출액을 기록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을 0.5%조차 한 번도 넘긴 적이 없었다. 즉, 중국의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대체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굳이 북한산 철광석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북한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시장을 손쉽게 빼앗길 수 있는 환경인 것이다. 게다가 

북한산 철광석이 주로 수출되는 주요 5개성에서도 점유율은 중국 전체 수입시장 점유율과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철광석처럼 다른 경쟁국의 공급이 

많은 구리광 수출에서도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다.

17) 북한의 2015년 對중국 무역액은 총 54억달러로, 중국의 전체 무역액 3조 9천만달러의 불과 0.14%이다. 광물자원만 보더라도 북한의 2015년 
13억달러 수출액은 중국의 2015년 전체 광물자원 수입액 6,330억달러의 0.2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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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북한�광물자원�수출�상위� 10개�품목의�중국�수입시장�점유율(1998~2016년�상반기)

(단위: %)

   주: (  ) 안은 각 북한산 광물자원의 주요 수출지역 5개성에서의 점유율을 의미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중국무역 데이터베이스,http://www.kita.net, 검색일: 2016. 8. 15. 

그런데 납광이나 아연광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마찬가지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철광석과 구리광과는 차이가 있다. 전체 중국 수입시장이 아닌 북한이 

주로 수출하는 5개성 수입시장만을 놓고 봤을 때는 북한산 납광 및 아연광의 점유율이 무시 

못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특히 납광의 경우에는 중국 전체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6년 상반기 

현재 3.4%에 그치고 있지만, 범위를 5개성으로 좁힐 경우 11.2%의 점유율을 기록해 이 

무연탄 철광석 납광 마그네시아 금광 아연광 구리광 몰리브덴광 은광 천연흑연

1998
72.7
(100)

0.1
(0.3)

1.1
(2.2)

100
(100)

1.8
(2.3)

0.1
(0.5)

0.2
(0.3)

84.1
(100)

4.2
(34.6)

1999
11.1
(61.9)

0.0
(0.1)

1.3
(5.9)

98.5
(99.6)

1.4
(4.3)

0.1
(0.3)

99.7
(100)

1.1
(15.4)

2000
4.9
(100)

0.0
(0.1)

1.3
(32.3)

94.4
(96.7)

1.5
(20.2)

0.0
(0.1)

0.3
(0.4)

98.7
(98.9)

0.1
(1.7)

2001
23.9
(99.6)

0.1
(0.1)

1.4
(31.0)

87.2
(100)

1.1
(1.8)

0.0
(0.2)

0.3
(0.3)

100
(100)

2002
12.3
(64.0)

0.1
(0.2)

1.0
(14.4)

12.2
(0.0)

93.5
(98.7)

0.3
(1.1)

0.0
(0.4)

0.5
(0.8)

100
(100)

2003
21.5
(97.4)

0.2
(0.4)

1.2
(48.5)

4.0
(0.0)

96.6
(99.6)

0.5
(2.0)

0.1
(0.5)

0.9
(1.4)

100
(100)

0.4
(4.5)

2004
20.9
(87.9)

0.4
(0.9)

0.4
(4.7)

4.0
(0.0)

35.3
(79.1)

2.6
(2.3)

0.0
(0.5)

1.3
(1.9)

100
(100)

1.9
(11.3)

2005
22.8
(91.7)

0.4
(0.8)

0.3
(6.4)

82.0
(82.6)

5.2
(8.7)

0.0
(0.4)

0.6
(0.8)

26.7
(100)

13.6
(36.8)

2006
13.0
(90.4)

0.4
(0.8)

0.6
(7.5)

8.6
(19.6)

39.8
(50.2)

2.7
(7.5)

0.0
(0.2)

1.3
(1.6)

21.2
(100)

23.4
(55.9)

2007
14.8
(98.0)

0.3
(0.5)

0.6
(7.3)

16.6
(34.0)

4.6
(25.0)

3.0
(5.7)

0.0
(0.2)

2.7
(3.5)

6.7
(98.5)

25.0
(61.8)

2008
15.1
(85.4)

0.3
(0.6)

0.7
(8.9)

35.6
(56.6)

1.6
(3.0)

0.6
(1.4)

0.1
(0.4)

11.4
(33.9)

1.5
(100)

40.1
(69.6)

2009
11.4
(33.3)

0.2
(0.4)

0.9
(11.9)

47.8
(75.6)

3.2
(4.5)

0.3
(1.1)

0.1
(0.5)

2.6
(4.5)

2.4
(85.9)

57.6
(89.0)

2010
17.5
(55.7)

0.3
(0.4)

0.6
(4.7)

44.7
(78.1)

2.3
(2.4)

0.3
(1.0)

0.1
(0.5)

8.6
(44.3)

3.9
(18.8)

39.4
(79.7)

2011
32.6
(78.6)

0.3
(0.5)

0.8
(4.3)

51.7
(85.1)

2.0
(2.2)

0.2
(0.8)

0.2
(0.6)

25.7
(100)

0.9
(5.2)

45.9
(87.5)

2012
35.9
(68.5)

0.3
(0.4)

1.1
(6.3)

41.2
(79.3)

3.5
(4.1)

0.5
(1.9)

0.1
(0.4)

55.7
(100)

0.8
(2.5)

15.8
(59.9)

2013
39.9
(62.2)

0.3
(0.5)

2.8
(14.8)

40.4
(77.4)

2.1
(2.6)

0.4
(1.7)

0.1
(0.2)

12.3
(30.1)

0.7
(2.4)

8.1
(33.1)

2014
47.0
(67.6)

0.2
(0.4)

2.6
(8.6)

38.5
(73.5)

1.9
(2.6)

0.5
(1.3)

0.1
(0.4)

5.7
(16.9)

0.6
(2.1)

9.3
(42.2)

2015
71.8
(80.4)

0.1
(0.2)

2.4
(6.2)

41.4
(78.6)

2.7
(4.8)

1.0
(3.9)

0.1
(0.5)

10.7
(26.2)

1.0
(3.0)

31.3
(70.7)

2016
상반기

82.1
(88.2)

0.1
(0.2)

3.4
(11.2)

44.2
(75.6)

0.9
(1.7)

4.2
(18.9)

0.1
(0.4)

6.0
(26.6)

1.7
(3.0)

9.7
(43.4)

5⋅24
조치�이후

41.8
(71.3)

0.3
(0.4)

1.7
(7.8)

42.5
(78.5)

2.2
(3.0)

0.7
(2.7)

0.1
(0.4)

13.0
(35.0)

0.9
(2.7)

24.4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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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영향력이 상당한 수준이다. 아연광도 납광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지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표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무연탄 외에도 중국 전체 수입시장에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광물자

원도 있으니 바로 마그네시아이다. 이 품목은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수출되

기 시작하여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표 7>을 통해 알 수 있다. 마그네시아의 

경우에는 일본과 함께 중국 수입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천연흑연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밀리는 수입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주요 5개성 수입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압도적인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북한산 금광이나 은광의 경우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비중이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중후반부터는 점유율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는 중국의 부가 축적됨과 

동시에 수요가 급상승하면서 북한이 공급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비중이 하락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수출액 자체는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몰리브덴광 같은 희귀 광물자원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중국 수입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는 있으나, 그 편차가 매우 심하다. 2012년의 경우에는 55.7%를 

차지하며 중국 수입시장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지만 이듬해인 2013년에는 곧바로 12.3%를 

기록하는 등 시계열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점유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북한의 수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2000년대 중반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광물자원의 수출 비중 상승은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비중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광물자원의 가격 상승이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광물자원 수출국의 수출가에도 

같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제재로 인한 대체효과가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비중 상승으로 이어지는 품목은 무연탄과 몰리브덴광 정도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품목의 경우 2010년과 2011년 사이 유의미한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상승 폭을 보이지 않는다.

4. 소결

2000년대 중반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과 제재로 인한 대체효과로 인해 북한의 對중국 

수출은 사실상 광물자원이 이끌었다는 것은 북한의 경제 및 무역을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손쉽게 알 수 있는 정보다. 그러나 상당수는 단순하게 북한 수출에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무연탄이나 철광석의 추세만을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조금만 더 자세히 조사해 보면 납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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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북한의�주요�광물자원�품목�수출패턴�요소별�요약

마그네시아 등의 광물자원 또한 지속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져 왔고 또한 추세적으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을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수출뿐만 아니라 

각 광물자원을 품목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광물자원류일지라도 품목별로 

북한 수출에서의 비중, 지리적 요인, 중국시장에서의 점유율 및 경쟁국 유무에 의해 상이한 

수출패턴을 보이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은 2000년대 중반부터 상승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체적으

로 북한의 對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그런데 2010년 하반기 제재로 

인한 대체효과는 품목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② 북한산 광물자원은 중국 내에서도 대부분 주요 5개성으로 수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랴오닝성 혹은 지린성으로만 수출되는 광물자원이 대다수이며, 무연탄과 철광석 정도만 

서해를 건너 산둥성, 허베이성, 장쑤성으로 유의미한 액수가 수출된다. 

③ 북한산 광물자원은 품목마다 중국 수입시장 내 점유율에서 다른 면모를 보인다. 광물자원 

품목 북한�수출�점유율�변화
지리적�요인

(최근�주요�수출지역)

중국�수입시장�점유율�변화

(독점시장�유무)

무연탄

(HS� 270111)
↑

주요� 5개성�외�중국�연안에�

위치한�성에�모두�수출

↑

(주요� 5개성�모두�독점)

철광석

(HS� 260111)

2004년�이후� ↑

2011년�이후� ↓

주요� 5개성�및�

북한과�근접한�성�일부

낮은�수준�유지

(독점시장�없음)

납광

(HS� 260700)
↑ 대부분�랴오닝성�수출

낮은�수준이나�상승�中

(랴오닝성�독점)

마그네시아

(HS� 251990)
↔ 대부분�랴오닝성�수출

높은�수준�유지

(랴오닝성�독점)

금광

(HS� 261690)
2007년을�기점으로�하락 대부분�랴오닝성�수출

2007년을�기점으로�하락

(랴오닝성�독점)

아연광

(HS� 260800)
2007년을�기점으로�하락

대부분�랴오닝성�및�

지린성�수출

2005년을�기점으로�하락

(지린성�독점)

구리광

(HS� 260300)
↔ 대부분�지린성�수출

낮은�수준�유지

(지린성�독점에서�경쟁으로�전환)

몰리브덴광

(HS� 261390)
2008년을�기점으로�하락 대부분�지린성�수출

변화가�심하나�높은�수준

(지린성�독점)

은광

(HS� 261610)
2007년을�기점으로�하락 대부분�랴오닝성�수출

2009년을�기점으로�하락

(랴오닝성�독점)

천연흑연

(HS� 250410)
2009년을�기점으로�하락 대부분�랴오닝성�수출

높은�수준이나�하락�中

(랴오닝성�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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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상위 10개 품목 중 압도적으로 중국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품목은 무연탄, 마그네시아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른 품목의 경우 중국 수입시장 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미미한 편이다. 다만, 대부분의 품목이 1개성 정도의 수입 수요는 독점하고 있다.

Ⅳ. 유형별 광물자원 품목 분류 

제3장에서는 북한산 광물자원 주요 품목의 수출패턴을 북한 수출에서의 비중, 지리적 

요인, 중국시장에서의 점유율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각 광물자원은 요소별로 다른 

수출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를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1998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

지의 누적통계를 토대로 유형을 구분할 경우 앞선 분석에 나왔듯이 최근 추세를 잡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수출품목 유형은 5⋅24 대북제재조치 이후(2010년 6월)의 통계를 토대로 

구분하였다. 시점을 5⋅24 대북제재조치 이후로 잡은 또 다른 이유는 앞서 광물자원 수출 

계절성 지수분산 수치에서도 나왔듯이 2011년 이후부터는 북한의 對중국 무역 자체가 안정화 

단계에 다다라서 유형을 구분하기에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먼저 북한 점유율의 경우 高점유율의 기준점을 1%로 설정했다. 이는 무연탄 수출액이 

2010년 이후 매년 10억달러를 훌쩍 넘어 북한 수출에 있어서의 비중이 40%가 넘기 때문에 

다른 품목의 북한 수출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과소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 

전체 수출의 1%만 차지하더라도 2015년을 기준으로 연 수출액이 2,500만달러에 가깝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북한경제에 있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주요 광물자원 

중 이 1%를 넘기는 수출품목은 무연탄, 철광석, 납광, 마그네시아가 있다.

<표� 9>�유형별�북한산�광물자원�품목�분류

2010년� 5⋅24�대북제재조치�이후 북한�수출�점유율

⾼ 低

중국�수입시장�

점유율

(주요� 5개성)

⾼
독점지역�有

A1�

(무연탄,�납광,�마그네시아)

C1

(몰리브덴광,�천연흑연)

독점지역�無 A2 C2

低

독점지역�有 B1
D1

(금광,�아연광,�은광)

독점지역�無
B2

(철광석)

D2

(구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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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의 경우 기준점을 5%로 설정했다. 그런데 이는 중국 

전체 수입시장이 아닌 북한이 주로 수출하는 5개성(랴오닝성, 지린성, 허베이성, 장쑤성, 

산둥성)에서의 점유율이 기준이다. 주요 광물자원 중 중국 5개성 수입시장 점유율 5%를 

넘어서는 품목으로는 무연탄, 납광, 마그네시아, 몰리브덴광, 천연흑연이 있다. 그런데 이들 

지역으로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출이 되려면 독점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품목별

로 독점시장 유무가 갈리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독점지역이 있으면 ‘1’을 존재하지 않으면 

‘2’를 붙여 구분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2010년 5⋅24 대북제재조치 이후 북한의 對중국 광물자원 수출품목을 

유형별로 분류한 것이 <표 9>이다. 각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유형 A

유형 A는 북한 수출에 있어 중요한 동시에 중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품목이라고 볼 수 

있다. 유형 A에 해당하는 품목은 북한 수출 비중과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모두 높은 품목이기 

때문이다. 

북한산 광물자원 중에서는 무연탄, 납광, 마그네시아가 이 유형 A에 해당한다. 먼저 앞서 

분석한 것처럼 무연탄은 북한 수출에 있어 전부라 칭해도 이의가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품목이며, 중국 무연탄 수입시장에 있어서도 현재 베트남이 자국 무연탄 수출을 통제하고 

있어 북한산 무연탄만큼 필수적인 품목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북한산 광물자원으로는 

이례적으로 중국의 다양한 지방으로 수출되고 있기도 하며, 매월 꾸준히 일정하게 수출액이 

기록되고 있는, 북한 수출을 평가하는 데 있어 놓칠 수 없는 가장 요주의 품목이기도 하다.

무연탄만큼의 중요도는 아닐지라도 납광과 마그네시아 또한 2010년 하반기 이후 북한과 

중국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광물자원이다. 먼저 납광은 2013년 이후 계속 수출액 5천만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무연탄과 철광석에 가려진 효자 수출품목이다. 심지어 2015년에는 

철광석 수출액인 약 7천만달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을 정도이다. 또한 수출액 증감율이 

불안정적인 여타 다른 광물자원과는 달리 납광의 경우 꾸준하게 수출액이 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북한에 외화를 벌어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늘어난 수출액으로 

인해 중국 5개성 수입시장 점유율도 랴오닝성 수요를 꾸준히 독점하며 2010년 하반기 이후에는 

8%에 육박한다.

마그네시아의 경우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에 수출되기 시작한 광물자원으로 수출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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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늘어 왔기 때문에 납광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품목이다. 납광과 다른 점은 

북한산 마그네시아는 사실상 중국 수입시장 전체를 독점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7년 수출이 

시작될 때부터 높은 점유율을 보여 왔으며, 2010년 하반기 이후에는 무려 78.5%의 중국 

5개성 수입수요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는 다르게 해석하면 중국 전체의 마그네시아 수입 

수요 자체가 철광석이나 구리광 같은 품목에 비해 훨씬 작다는 것이지만, 북한산 마그네시아는 

매년 2천만달러가량이 중국에 수출되고 있어 금액 면에서 무시 못할 수준이다.

무연탄, 납광, 마그네시아는 모두 독점지역을 최소 1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형 A1으로 

분류되는데, 북한 수출 비중과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지만 독점지역이 없는 품목은 유형 

A2로 분류된다. 유형 A2의 경우 수출이 비교적 많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온 품목이지만 

수입수요를 독점하는 지역이 없는 관계로 수출이 갑자기 불안정해질 위험부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분석한 북한의 주요 광물자원 중에서는 유형 A2에 해당되는 품목은 없었다. 

2. 유형 B

유형 B는 북한 수출에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중국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품목이다. 즉, 수출액은 북한에 있어 상당한 수준이지만 중국 수입시장의 압도적인 규모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의미이다. 혹은 다르게 해석하면 북한의 해당 품목 공급이 중국의 

막대한 수요를 도저히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더 수출을 늘리지 못할 수도 있는 유형인 것이다.

그리고 이번 분석에서는 철광석이 유형 B에 해당한다. 북한에 있어 철광석은 한때 무연탄에 

근접할 정도로 많이 수출된 적도 있었고, 5⋅24 대북제재조치 이후에도 2014년까지 매년 

2억달러가 수출되었을 정도로 북한을 대표하는 광물자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중금속이라는 철광속의 경우에는 호주, 브라질 등 엄청나게 다양한 경쟁국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북한산 철광석은 1998~2015년 누적 수출액으로는 불과 18위밖에 되지 

않으며, 심지어 북한과 근접한 5개성에서의 점유율도 0.4%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독점시장이 

없기 때문에 철광석의 경우 유형 B2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형 B2의 경우 북한에 있어 중요한 

수출품목이지만 국제 수출가격과 같은 외부 환경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철광석의 경우 2011년을 정점으로 수출단가가 크게 하락하여,18) 수출액이 2011년에는 

3.2억이었는데 불과 4년 후인 2015년에는 7천만달러까지 떨어졌다.

18) 2011년 8월에 톤당 수출가격이 136.76달러였던 북한산 철광석은 2015년 12월에는 불과 톤당 42.13달러로 거래됐다.



KDI� 북한경제리뷰

2016년� 9월호

42

반면에 유형 B 중 독점시장을 보유한 광물자원의 경우는 유형 B1에 해당한다. 이 유형 

B1 품목의 경우 전체적인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낮으나 1개성 정도의 수요는 독점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지역 내에서는 대체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아 안전하게 수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북한 입장에서는 높은 수출액을 기록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분석한 북한의 광물자원 중 유형 B1에 해당하는 품목은 없다.

3. 유형 C

유형 C의 경우 유형 B와 반대로 북한 수출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오히려 중국 수입시장에 있어 높은 점유율을 보여 중요한 품목이다. 물론 북한산 광물자원의 

수출액 자체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그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요 자체가 떨어진다는 의미이거나 중국 내부의 공급이 충분하여 많은 양을 수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일 것이다. 여기서는 몰리브덴광과 천연흑연이 유형 C에 해당하며, 몰리브덴광의 

경우 지린성의 수요, 천연흑연의 경우 랴오닝성의 수요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유형 C 중에서도 

유형 C1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경우 모두 수출액이 1년에 1천만달러를 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수출에서의 비중이 불과 0.2%에 그친다. 그러나 두 품목 모두 수요를 독점하는 수입시장이 

있는 한 작은 액수라도 꾸준히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유형 C 중 독점시장이 없는 품목은 유형 C2에 해당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시장 

점유율에도 독점시장이 없다는 것은 여러 지역에 골고루 수출은 되나 언제든지 다른 수입품으로 

대체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분석에서 유형 C2에 해당하는 품목은 없다.

 

4. 유형 D

유형 D의 경우 북한 수출에 있어서도, 중국 수입시장에서도 대체할 수 있는 경쟁국이 많아 

비중이 미미한 품목이 해당된다. 먼저 유형 D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독점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유형 D1에 포함되는데, 본고에서는 금광, 아연광 및 은광이 해당된다.

금광과 은광의 경우에는 각각 2005년 및 2009년까지 사실상 중국 5개성 수입수요를 독점하다

시피 했던 광물자원이다. 다만, 그 당시 북한의 금광 수출액이 연평균 3백만달러, 은광 수출액이 

연평균 2백만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정도로 중국의 금광 및 은광 수요가 적었던 시절이다. 

2000년대 중반이후 중국은 금광 및 은광 수입을 엄청나게 늘리는데, 최근 북한산 금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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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광의 중국 5개성 수입 점유율은 수출액이 2000년대 초중반에 비해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 내외밖에 되지 않을 정도이다. 다행인 점은 이 두 광물자원 모두 아직 

랴오닝성의 수입수요는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수출되어 오고 있다. 다만, 

2016년 4월 5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이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 호응하여 11호 

공고문을 하달하였는데, 여기서 공개된 대북 광물자원 금수 목록에 석탄, 철광석 등과 함께 

금광이 포함되었다.19) 이에 2016년 4월부터 금광 수출액이 급격히 하락했고, 급기야 6월에는 

수출액 ‘제로(0)’를 기록한 상황이다. 

유형 D 중 독점시장까지 보유하고 있지 못한 품목은 유형 D2에 해당하는데, 이번 분석품목 

중에서는 구리광이 유형 D2 품목이다. 구리광의 경우 2011년까지는 수출단가 상승으로 인해 

꾸준히 수출액이 상승하며 2011년에는 수출액 2,500만달러를 기록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철광석

이나 동광과 마찬가지로 구리광의 경우 워낙 경쟁국이 많은 광물자원이기 때문에 2011년 이후 

상승모멘텀을 잃고 수출액이 연평균 1,500만달러 수준으로 하락한다. 북한 구리광에 있어 또 

다른 악재는 2014년까지 독점해 왔던 지린성의 수입수요를 2015년에 페루와 호주가 침투하여 

독점체제가 깨진 것이다. 이어 2016년 상반기에는 멕시코, 대만, 칠레, 필리핀산 구리광까지 

가세하여 북한산 구리광 수출이 불안정하게 된 점이다. 다행인 점은 2015년부터 지린성 자체의 

구리광 수요가 증가하여 북한산 구리광의 수출액 자체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북한 대외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광물자원의 수출패턴을 

분석하고 광물자원을 수출유형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실행하였다. 먼저 북한은 2000년대 

중반부터 국제 원자재붐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광물자원 수출을 늘려올 수 있었으며, 

2010년 5⋅24 대북제재조치 시행 이후에는 중국이라는 수출 대체국가가 생겨 지금과 같은 

광물자원의 수출형태를 띄게 되었다. 그리고 각 광물자원은 각기 다른 수출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 북한 수출에서의 비중, ‚ 거리 및 지역별 요소, ƒ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라는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5⋅24 대북제재조치 이후 북한의 

對중국 광물자원 수출유형을 다음과 같이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북한 대외수출에서의 비중과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동시에 높은 유형이다. 

19) 연합뉴스 (2016.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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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유형 A라 칭했으며, 북한 입장에서는 많은 외화를 안정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품목 

유형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유형이라고 평할 수 있다. 

둘째, 북한 대외수출에서의 비중은 높지만,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낮은 유형으로, 

유형 B에 해당한다. 유형 B 품목의 경우 유형 A에 속한 광물자원과 마찬가지로 북한 입장에서는 

많은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주요 경로 중 하나이겠지만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낮기 때문에 계속된 경쟁을 거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북한의 공급이 중국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수출액을 늘리지 못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유형이기도 하다.

셋째, 유형 B와 반대로 북한 대외수출에서의 비중이 낮지만,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은 

높은 유형 C가 있다. 유형 C 품목의 경우 낮은 수출액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는 상당히 중요한 

품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유형 C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워낙 낮기 때문에, 

또는 중국 내수공급이 가능한 품목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많은 수입을 하지 않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대외수출 및 중국 수입시장에서 동시에 비중이 낮은 유형 D가 있다. 

유형 D의 경우 북한 입장에서도 그리 중요한 편이 아니고 중국 입장에서도 대체제가 많기 

때문에 큰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품목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대외수출에 있어 비중이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다루지 못한 거의 대부분의 북한산 광물자원이 이 유형 D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유형 A, B, C, D는 모두 중국 지역 내 수입독점 유무에 따라 존재할 경우 ‘1’, 존재하지 

않을 경우 ‘2’로 다시 분류된다. ‘1’이 포함된 유형이 독점지역이 있음에 따라 다소 덜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수출할 수 있을 것이며, ‘2’가 포함된 유형의 경우 독점지역이 없어 언제든지 경쟁국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분석에서 북한의 對중국 광물자원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으니 바로 광물 자체의 특성이다. 무연탄이나 철광석 등 모든 광물은 어디서 채광되든 

같은 품위를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품목 내에서도 품질에 차이가 있어 용도 및 

수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이 어떠한 광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중국에서의 

수요도 확실하나 수출량을 늘리지 못 하는 것이 낮은 품질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이번 분석에서 반영되지 않은 점이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은 북중관계의 특수성이다. 과거 중국기업은 북한에 상당히 

많은 광물채굴 관련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결국 북한의 특정 지역(광산) 광물 

수출이 연계되어 있다는 의미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많은 자본을 투자한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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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대체하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번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북한의 많은 광물자원

이 최소 1개성, 특히 북한과 근접한 랴오닝성 혹은 지린성의 수입 수요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중국기업의 투자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20)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다면 

향후 특정 광물이 왜 특정 지역으로만 수출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지역연구와 연계하여 분석할 경우 지역의 특정 산업 발전 여부에 따른 필요 광물자원을 

파악할 수 있어 유형분류를 보다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산업이 단번에 발전하지 않는 이상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은 광물자원이 될 공산이 

당분간 매우 높은 상황에서 광물자원의 수출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구축된 

유형을 바탕으로 최근 북한이 수출한 광물자원의 중요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광물자원은 필연적으로 국제가격, 중국 내부의 수요 등 외부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외부환경에 변화를 줄만한 일이 발생할 경우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유형별로 파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류가 정확한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갑작스러운 대북제재 

혹은 천재지변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수요 측과 공급 측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북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광물자원 수출을 

유형별로 구분을 시도한 거의 최초의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 자료가 

더 축적된다면 분류방법 등이 개선되어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20) 본고의 분석에서 북한 광물 수출의 지역적, 미시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되지 않은 점을 지적해 준 익명의 검토자께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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